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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약 3,500명의 뉴욕주민들이 신규 온라인 투표자 등록 웹사이트를 사용한다고 발표  

1,000명 이상의 신규 투표자 MyDMV Service 사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028명의 신규 투표자들을 포함한 3,474명의 뉴요커들이 
Department of Motor Vehicle의 신규 온라인 투표자 등록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16일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뉴욕주 주민들은 최초로 DMV를 통해서 투표권 신청, 주소 변경, 
또는 정당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3,474명의 뉴욕 주민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 등록, 주소 변경, 또는 정당 등록을 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새로운 절차로 인해서 수십년동안 뉴욕주 주민들의 정부 참여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투표 자격이 있지만 아직 등록을 안 한 모든 
뉴욕주 주민들이 DMV 웹사이트에 가서 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지속적으로 주정부가 21세기에 걸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중요한 서비스 제공 방법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https://my.dmv.ny.gov/crm/이며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있는 뉴욕 주민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유자격 주민의 64% 미만이 투표를 위한 등록을 하여 유권자 등록에서 전국 
제47위입니다.  
 

신규 시스템은 뉴욕주의 129 DMV의 VeriFone 터미널에 디지털 투표 등록 기능을 첨가했으며 
대부분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투표자 등록 신청서의 디지털 전송의 
중앙화에 일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매년 27만불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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